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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의학은 의학 분야에서의 일반적 치료 방식-투약, 시

술, 수술 등-이외의 치료 방법을 가장 많이 도입하는 분야이

다. 우선 정신치료 영역은 단일 방식이 아닌 매우 다양한 방

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정신치료 이외의 여러 치료 혹은 요

법들도 환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무용 치료 등 예술 분야와 연관되는 치료법

도 많은데, 이러한 치료법들이 환자들의 마음과 몸, 특히 뇌

에서 어떠한 변화를 정확히 일으키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

다. 일반적인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의 안식

을 얻기 위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음악을 듣고, 무용 감상

을 할 때 이들의 뇌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그동안 이러한 의문들을 정신의학의 연구 영역에서 다루

지 않았던 것은 실제 연구 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뇌 영상 기

법 등의 기술 발전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선입견 때문

이었다. 작가의 혹은 감상자의 주관성이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는 예술이라는 영역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과연 가능한가

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며, 정신질환의 병인에 

대한 생물-심리-사회적 접근만으로도 환자의 치료에서 어

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에서 상기 영역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실용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

한다. 

그러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조한 정신의학의 기존의 연

구 방법으로 밝혀낸 정신질환에 대한 병인 및 치료의 수준은 

아직도 많은 임상가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서 볼 때 수 년 전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최고의 트

렌드 중 하나로 인식되는 각 학문간의 융합 혹은 통섭 현상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통섭 현상은 초창기의 여러 가지 우려

와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학문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현장에

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양산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생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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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회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정신의학 분야는 의학 분

야 중 통섭의 실질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학 분야라 할 수 

있다. 적극적인 통섭을 통해 정신의학의 현재의 수준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통섭의 가장 모범적 분야라 할 수 있는 ‘신경

미학(neuroaesthetics)’ 분야를 소개하고 신경미학 분야에서

의 중요 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몇몇 정신질환 및 신경계 질

환에 대한 연구 결과 등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단 예술 영역

의 여러 분야를 모두 다루는 대신 주로 미술 영역으로 고찰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신경미학 분야의 탄생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미학(aesthetics)을 자신들이 연

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으며, 미학자들 역시 신경과학적 

연구를 미학에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던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미적 경험을 생물학

적 조건과 연계시켜보려는 시도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Be-
rlyne1)은 미적인 상태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생리학적 각성

(physical arousal)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며, Rentschler 등2)

은 아름다움과 뇌의 관계를 최초로 탐구하여 책으로 발표하

였다. 그러나 미학과 뇌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첫 출발점이

자 신경미학 분야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구자는 영

국의 Zeki이다.3) 그는 원래 영장류의 시각뇌 분야의 연구로 

명성을 떨친 신경과학자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예술 분야

에서의 아름다움 지각에 대한 신경학적 기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00대 초반에 세계 최초로 ‘신경미학원(the 

Institute of Neuroaesthetics)’을 설립하였다. 

Zeki4)는 우리의 시각뇌에 대하여 매우 창의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늘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시각뇌 시스템은 주변의 여러 사물과 환경의 상황 변화 속에

서도 변하지 않는 특성, 즉 상수(constants)를 찾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시스템이다.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의 가장 적절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뇌는 수많은 시각 자극 중 불필요한 

자극들은 차단하게 되는데, Zeki는 뇌의 이러한 작동 방식이 

예술가가 세상 및 사물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5) 따라서 Zeki에 의하면, “예술

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경과학자이며, 비록 다른 도구를 이

용하는 셈이지만, 예술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뇌의 잠재 능

력과 현재의 능력을 탐구해나가는 사람이다”.6) 

한편 신경미학적 접근이 예술작품의 생성과 감상에 얼마

나 중요한지를 Livingstone7)은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뇌의 

후두엽 부위의 1차 시각 영역에 전달된 시각 신호는 2차 분

석을 위해 두 가지 경로로 뇌의 다른 위치에 전달된다. 그 하

나는 두정엽으로 전달되는 dorsal stream(‘where’ pathway), 

또다른 하나는 측두엽으로 전달되는 ventral stream(‘what’ 

pathway)이다. Dorsal stream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두 인접 

대상의 휘도의 대조 및 차이(contrast of luminance), 움직임, 

공간적 위치 등이며 반면 ventral stream으로는 형태, 색깔 등

이 전달된다. Livingstone은 이 사실을 후기 인상파의 대가인 

Claude Monet의 <인상, 해돋이(Impression, Sunrise)>의 분

석에 적용시켰다. 

이 그림의 태양에서는 뜨거우면서도 차갑고, 밝으면서도 

어두운 기묘함이 느껴진다. 만약 이 그림을 흑백으로 복사하

면 태양이 마치 그림 속에서 사라진 것같이 보일 정도로 태

양과 배경 구름 간의 차이가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비록 태

양과 구름낀 하늘 간의 색채 차이는 뚜렷하더라도 휘도(lu-
minance)의 측면에서 보면 태양의 휘도가 배경 구름의 휘도

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결국 감상자의 뇌의 ventral 

stream으로는 태양의 붉은 색깔 정보가 전달되지만 dorsal 

stream으로는 휘도 차이에 대한 신호 전달이 거의 없어, 두 

전달 체계 간 통합 과정에 ‘불일치’가 유발된다. 이것이 Mo-
net의 태양을 역설적으로 이글거리고, 고동치는 것처럼 보

이게 한다고 Livingstone은 설명한다.7) 

몇몇 연구자들의 선구적 노력에 힘입어 20세기 후반을 거

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신경미학 분야의 논문 및 저술은 매

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내 연구진의 저술8) 및 연구 논문도 

보고되고 있다.9-11) 이 글에서는 미술 분야만을 다루겠지만 

실제로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12,13) 무용 등의 무대 예술 

영역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15)

신경미학 연구를 위한 개념적 구분

연구 방법의 틀 ; I-SKE framework

과연 신경미학 분야는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는가? 수많은 예술가, 감상자들의 여러 감상 형태, 수많은 예

술 작품 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무언가 공통적인 틀(frame-
work)을 찾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 모든 미적 행

위에는 1) 미적 창작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2) 미적 창작물 3) 

미적 창작물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3개 영역이 포함된다. 이 

3가지 영역 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모델이 Intention-Sen-
sation, Knowledge, Emotion, 이하 I-SKE) framework이다

(그림 1).16) 예술가의 의도(intention)는 예술 작품에 반영이 

되며, 감상자들은 이러한 예술 작품을 감지하고(sensation) 

작품을 이해하며(knowledge) 작품에서 표현되는 정서(emo-
tion)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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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구에서 I-SKE framework의 전 영역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는 그림 

1A, 즉 창작물의 어떤 특성(예 ; 구상화 혹은 추상화인지?/

디자인의 대칭성에 초점을 맞추는지? 혹은 디자인의 전체적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대해 예술 감상자가 어떤 

내적 인지 혹은 정서 과정을 겪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신경미학 분야에서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 반면 그림 1B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예술가의 의도 혹은 작품 표현 방식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정신의

학 영역에서 보다 쉽게 이용되어왔다. 자폐증 환자, 조현병 

환자, 우울증 환자 등의 미술 작품에서 어떤 특징이 발견되는

지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에 대한 모델

신경미학적 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미적 경험(aesthe-
tic experience)이 뇌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

고자 하므로, 미학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델에 대하여 지

속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이들 중 Leder 등17)이 제시한 것

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림 2). 

첫 단계는 지각적 분석(perceptual analyses)이다. 이 단계

에는 기초적 시각 과정 처리와 관계되는데, 대조(constast), 복

잡성(complexity), 색깔(color), 대칭성(symmetry), 집단화(gr-
ouping) 등의 여러 요소들이 매우 빨리 파악되는 무의식적 

단계이다. 

두 번째는 암묵적 기억의 통합(implicit memory integra-
tion) 단계이다. 암묵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계 

역시 의식화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중요한 것

으로 우선 작품의 친숙성(familiarity), 전형성(prototypicality)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속성도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티칸 미술관의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 또는 라

오콘 군상(Laocoön and His Sons, Laocoön Group)>의 라

오콘 상은 지나치게 상체가 뒤틀려 있으며 손과 다리도 매우 

커 실제 인체 비례와 전혀 맞지 않지만 오히려 처절한 아름

다움을 표현하는 대표적 조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어

떤 특정 요소의 과장 및 왜곡을 ‘피크 이동(peak shifting)’이

라고 한다. 신경과학자인 Ramachandran과 Rogers-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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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odel of aesthetic experience by Leder et al.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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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andran18)은 예술 작품의 피크 이동 효과를 미적 체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세 번째는 명시적 분류(explicit classification) 단계이다. 이 

단계부터는 의식적으로 진행되며 감상자가 작품을 숙고하게 

된다(deliberate state). 또한 자신의 미적 경험에 대하여 보

다 쉽게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이다. 작품과 관련

된 감상자의 사전 지식을 이용하게 되며, 작품이 담고자 하는 

내용(contents) 및 작품의 스타일(style)에 대해 관심을 갖는

다. Cupchic19)은 추상적 표현 등을 포함하는 모던 아트(mo-
dern art)에 대한 감상자의 미적 평가에서는 작품의 스타일에 

대한 감상자의 사전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네 번째는 인지적 마스터 및 평가(cognitive mastering and 

evaluation) 단계이다. 일종의 피드백 단계로, 모든 단계를 거

치면서 작품에 대해 만족할 만한 이해를 얻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작품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모호성(ambiguity) 수준이 

감상자가 잘 견뎌낼 만한 수준에 머무르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에 실패하였다고 판단되면, 초

기 단계로 되돌아가서 다시 재경험, 재평가를 반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감정적 정보처리 과정(affective and 

emotional processing)이 있다. 그림 2에도 묘사되어 있지만 

이는 분리된 단계라기보다 작품을 처음 감지했을 때부터 지

속되는 처리과정에 가깝다. 자동적, 무의식적 단계이든 숙고

의 단계이든 매 단계에서 미적 정서 상태가 영향을 받으며, 

이전 단계에서의 정서 상태가 다음 단계의 정서 상태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 Csikszentmihalyi20)는 이같은 지속적인 정

서 처리과정을 미적 경험에서의 ‘흐름의 경험(the experience 

of flow)’이라고 표현하였다. 그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의 흐

름이 잘 유지되는 경우 작품에 대한 미적 경험도 보다 긍정적

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최종 결과물이 ‘미적 판단(ae-
sthetic judgement)’과 ‘미적 감정(aesthetic emotion)’이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미적 경험은 결국 미적 판단과 미적 감

정을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산물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감상자가 미

적 경험의 초심자라면, 미적 판단과 미적 감정은 같은 방향

으로 나타나기 쉽다. 즉, 미적 감정에 미적 판단이 크게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술 비평가 등은 자신의 미적 감정

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미적 감정이

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 하더라도 인지적인 

미적 판단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적 경험의 최종 산물이 인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두 가

지로 분리된다는 것이 미적 경험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만약 감상자에게 어떤 작품에 대한 흥미로

움(interest)이나 아름다움(beauty)을 묻는다면 이는 미적 판

단에 대한 질문에 가깝지만, 어떤 작품에 대하여 그 작품을 

보고 난 감상자의 즐거움(pleasedness)을 묻게 된다면 이는 

미적 감정에 관한 질문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신경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한 뒤 그 목적과 잘 부합되는 과제 및 자극의 제작 등으로 합

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미적 경험에 대한 신경미학적 연구의  
주요 결과들 

신경미학 분야의 연구 영역은 매우 넓은 편이나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들 중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연구 영역으로 다

음 영역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1), 2), 4), 5)는 Di Dio와 Gal-
lese의 종설21)에서도 다룬 바 있다. 

 

아름다움과 보상 체계

좋은 미술 작품을 대할 때 우리는 즐거워지고 만족감을 느

낀다. 아름답다고 판단되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한 

뇌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앞서 언급한 

Zeki의 연구팀이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Kawabata와 Zeki22)는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하 fMRI) 스캐너 속의 피험자들에게 여러 미술 

A  

C  

B  

D  
Fig. 3. The results of Kawabata and Zeki.22) Statistical parametric 
maps rendered onto a standard brain showing judgment-specific 
activity in comparisons of beautiful vs. ugly (A), beautiful vs. neu-
tral (B), ugly vs. beautiful (C), and ugly vs. neutral (D) (corrected, 
p<0.05). A: The activity in the medial orbitofrontal cortex only (Ta-
lairach coordinates -2, 36, -22). B: The activities in the medial or-
bitofrontal cortex (-2, 50, -20), anterior cingulate gyrus (-4, 48, 
14), and left parietal cortex (-54, -68, 26). C: Somato-motor cortex 
bilaterally (-4, -26, 60; right 28, -10, 56). D: No activity at correct-
ed significa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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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미적 평가를 실시하게 한 뒤, 평가의 평정치를 

토대로 피험자들의 평가를 아름다움(beautiful), 보통(neu-
tral), 추함(ugly)으로 분류하여 각 경우에 뇌가 어떻게 반응하

는지 조사하였다(그림 3). 우선 보통이라고 평가하였을 때보

다 아름답다고 평가하였을 때 더 활성화되는 영역 및 추하다

고 평가하였을 때보다 아름답다고 평가하였을 때 더 활성화

되는 영역으로 내측 안와전두엽(medial orbitofrontal cor-
tex)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그림 3A, B). 반면 평가가 진행

되지 않은 휴식기(resting period) 때보다 추하다고 평가하였

을 때 내측 안와전두엽의 활성화가 더 떨어졌다. 

내측 안와전두엽은 여러 다양한 보상으로 야기되는 쾌락

적 경험(hedonic experience)과 관련되는 신경해부학적 부위

이다.23)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뇌의 보상계의 하나인 내측 안

와전두엽이 활성화되며, 반면 추함을 경험할 때는 내측 안와

전두엽의 활성이 상대적으로 더 저하된다는 것이다. 제시되

었던 미술 작품을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추상화별로 나누

어 비교한 결과에서도 각 경우 모두 아름답다고 평가되었된 

그림에서 내측 안와전두엽의 활성화가 나타났다.

한편 Vartanian과 Goel24)은 원 그림(original picture), 원 그

림의 대상물의 위치를 변경한 그림(altered picture), 원 그림

을 흐릿하게 만든 그림(filtered picture)을 fMRI 스캐너 속의 

피험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그림에 대한 미적 선호도(aesthe-
tic preference)를 평가하게 하였다. 미적 선호도가 저하될수

록 우측 미상핵(right caudate nucleus)의 활성화가 유의하게 

저하되었으며, 미적 선호도가 증가할수록 좌측 전대상회(left 

anterior cingulate)의 활성화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미상

핵과 전대상회 역시 뇌의 보상계에 해당하는 영역들이다. 

결국 우리가 어떤 작품을 아름답다고 판단하거나 어떤 작

품이 더 좋다는 느낌을 가질 때는 뇌의 보상계 시스템의 활성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움과 체화

체화(embodiment)라는 개념은 최근 신경과학, 인지과학, 

철학의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이다. 

Lee25)에 의하면 몸을 떠난, 몸과 괴리된, 몸에 바탕하지 않은 

마음, 즉 체화되지 않은 마음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체화

는 타인에 대한 공감(empathy) 개념에 상당히 반영되었다.

체화 개념을 예술 연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연구자는 거울 뉴런(mirror neuron)을 발견한 이탈리아 Par-
ma 대학 연구팀의 Vittorio Gallese이다. Freedberg와 Gal-
lese26)는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 

Michelanglo의 미완성작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노예상(Sl-
ave called Atlas)>를 한 예로 들고 있다. 이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조각된 노예상이 노예상을 둘러싸고 있는 석조물의 구

속을 뚫고 탈출하려는 느낌이 매우 강렬히 전달되는데, 감상

자 스스로가 ‘체화된 시뮬레이션(embodied simulation)’을 

통해 노예상의 억압감을 마치 감상자 자신이 억압된 것처럼 

몸으로 느끼고 이 석조물에서 감상자 자신이 탈출하려는 듯

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공간주의’ 화파

의 대표적 작가인 Lucio Fontana는 그의 연작인 <Atteza> 시

리즈(그림 4)에서 2차원적 평면인 캔버스를 한 번 혹은 몇 번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는 방식으로 3차원적인 공간을 구현하

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을 접하는 감상자 역시 마치 

자신의 피부가 길고 날카롭게 칼에 베인 듯한 체험을 하게 

된다. 

체화 경험에 대한 신경미학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르네상

스 조각 작품을 이용한 Di Dio 등27)의 fMRI 연구이다. 연구

진은 황금비율(golden beauty)를 철저히 맞춘 르네상스 시대

의 조각 작품 사진 및 이 비율을 변형하여 몸통을 늘이거나 

다리를 짧게 줄이는 등의 변형 작품 사진을 제작한 뒤, 사진

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평가하게 하였다. 여러 결과가 도출되

었으나 체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작품 

사진에 대한 미적 평가에서 양반구의 하두정소엽(inferior pa-
rietal lobule), 보조 운동 영역(supplementary motor cortex), 

복측 전운동 영역(ventral premotor area) 등이 활성화되었

다. 좌반구보다는 우반구에서 활성화가 보다 강하게 나타났

다. 이 결과들은 조각상을 미적으로 평가할 때 관찰자 자신의 

내적 운동적 특성(intrinsic dynamic properties)이 자극되었

음을 시사한다. 결국 관찰자에게 일어나는 체화된 경험이 조

각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

친 것이다. 

또한, Kim과 Blake9)는 운동감(a sense of motion)이 잘 표

Fig. 4. Lucio Fontana. Concetto Spaziale <Atteza> (‘Waiting’). 1960. 
Canvas, Tate Gallery, Lond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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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 추상화에 대한 미적 경험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추상화 

중에서도 Duchamp의 <계단을 내려가는 나부(Nude Descend-
ing a Staircase)> 같이 운동감이 잘 표현된 추상화와 Mondri-
an 혹은 Klee의 여러 작품처럼 보다 정적인 추상화 등에 대

한 뇌 반응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정적인 추상화보다 운동감

을 표현한 추상화 감상에서 뇌의 MT+ 영역의 활성화가 더 

유의하게 높았다. MT+ 영역은 시각뇌의 일부이며 후측 중측

두 영역(posterior middle temporal area)에 위치하고 있고, 움

직임 지각 및 안구 운동에도 일부 관여한다.28) 결국 <계단을 

내려가는 나부>를 보면서 감상자는 자기 자신이 계단을 탁

탁 내려가는 듯한 체화적 경험을 한 것이다. 특히 이 실험에

서 주목할 것은 교육 효과인데, 운동감이 표현된 추상화의 아

름다움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사람의 MT+ 영역의 활성화

가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서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다. 

‘실용적 관점’에 대비되는 ‘미적 관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지각적 체험은 대

부분 실용적인(pragmatic)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우

리가 시선을 돌릴 때마다 거의 자동적으로 사물들이 보이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사물에 대한 과거의 기억 등이 떠오르기

도 하고, 그 사물의 사용 목적 등이 잠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

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해 항상 ‘실용적 관점’만을 취하

지는 않는다. 최신의 스마트폰에 눈길이 멈추면 그 스마트폰

의 여러 기능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만 때로는 세련된 디

자인에 주목하기도 하고 바탕 화면 아이콘의 기하학적 배치

나 색깔 등을 즐기기도 한다. 즉, 실용적 관점을 대신한 ‘미

적 관점(aesthetic perspective)’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

는 것이다.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미

적 관점이 훨씬 더 자주, 쉽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실용적 관점에 대비되는 미적 관점의 획득은 미학 역사에

서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이며, Kant 미학의 근간이기도 

하다. Kant29)에 의하면, 미적 태도의 본질은 대상을 향한 일

상적 욕구에서 비롯된 관심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Kant는 미적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무관심적 만족(dis-
interested satisfaction)’에 대한 추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upchik 등30)은 피험자들에게 fMRI 스캐너 속에서 미술

작품들을 보여 주면서 1) 실용적 관점을 취하며 작품 속 사

물 배치, 사용 용도 등에 주목하게 하였고, 2) 또한 미적 관점

을 취하며 작품의 아름다움, 작품의 색깔 조화, 작품의 질감 

등에 주목하게 하였는데, 실용적 관점을 취할 때보다 미적 

관점을 취할 때 좌측 외측 전전두 영역(left lateral prefrontal 

area)이 더욱 활성화됨을 발견하였다. 이 영역은 실행 기능(ex-
ecutive function), 문제해결 과정에서 원래의 주 목표(main 

goal)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능 등과 연관된다. 

즉, 작품 혹은 생활 공간 속에서 미적인 관점이 유지되려면 

외측 전전두엽의 활성화를 통해 실용적인 관점이 떠오르는 

것을 억제하여야 하며, 전전두엽 활성화에 의한 뇌의 ‘하향 

조정(top-down)’ 기제가 미적 관점의 유지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상기한 Kant 미학 이론의 핵심인 ‘무관심

적 만족’이 비단 미학 혹은 철학의 언어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

니라 신경미학 연구 방법으로도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Jacobsen 등31)은 연구팀에서 직접 제작한 프랙탈 형

태의 추상적 기호를 스캐너 속에서 제시하면서 피험자들이 

이 기호들을 미적으로 평가할 때와 이 기호들의 대칭성 정도

를 평가할 때 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대

칭성 평가를 실시할 때보다 미적 평가를 실시할 때 양반구 

전두극(frontal pole) 및 하전두회(inferior frontal gyrus)의 

활성화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미적 평가 실시 때보

다 대칭성 평가를 실시할 때는 상두정소엽(superior parietal 

lobule) 및 전운동 영역(premotor area) 등의 시공간 분석 관

련 영역들이 활성화되었으며 전두엽의 활성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 역시 Cupchik 등30)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

로 미적 평가에서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작품의 표현 양식에 따른 미적 경험의 차이 

전술하였던 Leder 등의 미적 경험 모델에서는 사물 혹은 

작품을 대할 때의 미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작품의 표현 양

식에 대한 암묵적, 명시적 분석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

고 있다. 

작품 속에 구현된 대상들의 경계면이 뚜렷한지 혹은 흐릿

한지 등에 따라 작품의 표현 양식을 분류할 수도 있다. 르네

상스 시대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Botticelli의 <비너스의 탄생>

이나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의 대표자인 Poussin의 <계단 

위의 성 가족>(그림 5A) 등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기타 여러 

사물들의 윤곽은 아주 선명하며, 모호한 경계면은 전혀 보이

지 않는다. 반면, Gogh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인 <별

이 빛나는 밤>(그림 5B), 혹은 Monet의 <수련> 연작 등에서

는 작품 속 사물의 윤곽이 배경 속에 녹아든 듯이 경계면이 

모호하다. 전자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경계면을 hard-edge, 

후자의 경우를 soft-edge라고 한다.32) 시간적으로 볼 때 근

현대로 올수록 soft-edge의 작품들이 좀더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hard-edge와 soft-edge의 그림에 따라 우리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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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앞서 언급한 Cupchik 등30)

의 연구에서는 피험자에게 동일한 숫자의 hard-edge 작품과 

soft-edge 작품을 제시하였다. 즉, 피험자는 1) hard-edge 작

품에 대한 실용적 관점, 2) hard-edge 작품에 대한 미적 관

점, 3) soft-edge 작품에 대한 실용적 관점, 4) soft-edge 작품

에 대한 미적 관점을 체험하였다.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4), 즉 soft-edge 작품에 대한 미

적 관점의 경우에만 좌측 상두정소엽에서 유의한 활성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그림 5C). 따라서 hard-edge 형식의 미

술 작품을 감상할 때보다는 soft-edge 형식의 미술 작품을 감

상할 때에 뇌의 시공간 처리(visuospatial processing) 과정이 

보다 더 활발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앞 

단락의 미적 관점 관련 결과와 통합해보면, 미적 경험에는 

미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한 전전두엽의 활성화인 ‘하향 조

정’과 작품 속 여러 시공간적 특성이 분석되어 전두엽 및 기

타 대뇌 피질 영역에 정보를 전달하는 ‘상향 조정(bottom-up 

processing)’의 연합이 중요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름다움과 감정

전술한 바와 같이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감상자는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지적으로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감상자의 

마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Vartanian과 Goel33)은 미적 평가와 대비되는 미적 선호(ae-
sthetic preference)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특

히 미적 선호 관련 연구에서 주로 활성화되는 보상 회로(미

상핵, 전대상회, 후두엽 등)가 바로 감정 처리 영역에 해당됨

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로 인해 이후의 신경미학 연구에서 미

적 평가 과제와 미적 선호 과제가 구별되어 다루어질 수 있었

으며, ‘미적 감정’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될 수 있었다. 

전술한 Di Dio 등27)의 르네상스 시대 조각상 관련 연구에

서도 미적 감정에 대한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감상자들이 

조각 작품을 아름답다고 느낄수록 우측 편도(right amygdala)

의 활성화가 증가하였다(그림 3C). 저자들은 아름다운 자극

을 대할수록 감정적 각성(emotional arousal)이 증가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Fig. 5. A: Nicolas Poussin. <The Holy Family on Steps>. 1648. Oil on canvas. The Cleveland Museum of Art, Cleveland, USA. B: Vincent 
van Gogh. <Starry Night>. 1889. Oil on canvas.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USA. C: The results of Cupchik et al.30) Left supe-
rior parietal lobule (-34, -40, 57) was activated relatively more in ‘aesthetic-soft’ condition. The graph depicts the amplitude of the response 
in the left superior parietal lobule corresponding to the four experimental (pragmatic-hard, pragmatic-soft, aesthetic-hard, and aesthetic-
sof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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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긍정적 정서를 체험할 때만 그 작품이 높은 미적 평

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 화가인 Francis Bacon의 <십

자가 책형(Cruxification)> 및 그의 여러 작품들은 공포, 절

규,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평가

를 받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화가인 Ergon Schiele의 여러 

그림들 역시 처절한,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다루는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무서우면서도 아름다운, 비통

하면서도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작품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신경미학적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의미 

있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Kim 등34)은 19세기 인상파의 

그림들에 대한 미적 평가(beautiful/ugly) 및 정서적 평가(po-
sitive/negative)를 실시하여 beautiful-positive, beautiful-ne-
gative, ugly-positive, ugly-negative의 4개 군으로 분류한 

뒤 fMRI로 추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beautiful-negative에서의 뇌 활성화 결과였는데, 최종적으

로 보상계에 해당하는 좌측 전대상회 및 부정적 정서, 기억 

관련 영역인 우측 후대상회(posterior cingulate)와 우측 해마

방회(parahippocampal gyrus) 부위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비

슷한 연구 결과를 Blood 등35)이 실시한 슬픈 음악을 들을 때

의 뇌 활성화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특히 슬픈 음악

에서 즐거운 음악에 비해 해마방회 영역의 활성화가 두드러

졌다. 결국 슬프지만 아름다운,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작품

을 대할 때에는 즐거우면서 아름다운 작품에서보다 감상자

의 과거의 기억이 더 많이 자극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러

한 감정 체험이 오히려 뇌의 보상계를 자극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아름다움과 숭고미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과 외경심, 혹은 대

성당이나 대사원 등의 종교적 건축물을 방문하였을 때의 벅

찬 느낌 등은 미적 범주로 볼 때 숭고미(sublime)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미술 사조로서는 주로 낭만주의 계열의 화가들의 

작품을 들 수 있다. 대표적 작품인 Caspar David Friedrich의 

<바닷가의 수도사(The monk by the sea)>에서는 장엄한 하

늘, 광활한 바다 앞에 놓인 작은 인간 등의 대비적 묘사를 통

해 자연의 숭고미가 더욱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과는 전혀 다른 현대의 여러 

추상적 작품들을 대하는 감상자들이 느끼는 미적 체험은 과

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초현실주의, 입체파, 다다이

즘, 절대주의와 같은 현대 미술은 우선 세계의 재현(repre-
sentation)이라는 미술의 오래된 의무에서 해방되어 감상자

에게 매우 낯설고 생경한, 그러나 미묘한 감정과 역설적인 미

적 경험을 제시하게 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Jean-Francois 

Riotard에 의하면 현대의 기묘한 작품들도 숭고미를 표현하

는 것이며, 다만 이러한 작품은 기존의 숭고미와는 달리 “숭

고의 부정적 묘사”36)를 실현하는 것이다. 

새로운 숭고미를 표현하는 현대 미술의 여러 계열에 대해 

신경미학 역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순수 추상 작품 

속에서의 숭고미에 대한 연구보다는 초현실주의나 입체파 

작품과 관련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Salvador Dali 

나 Rene Magritt 등의 작품을 보면 작품의 배경과 맥락적으

로 맞지 않는 대상물(오브젝트)의 배치를 통한 기묘함, 두려

움, 외경심 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배경 맥락과 

맞지 않는 오브젝트의 배치를 통하여 지각적 생경성(percep-
tual novelty)을 유발하는 것을 ‘데페이즈망(depaysment)’ 기

법이라고 한다.37) 

Kirk38)는 맥락적으로 맞는 오브젝트를 합성한 사진(예 ; 거

실 속의 난로)과 맥락적으로 맞지 않는 오브젝트를 합성한 

사진(예 ; 테니스 코트 위의 공중전화박스)에 대한 미적 평

가에 대한 fMRI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맥락적으로 맞

지 않는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 사진에 대한 피험자의 미적 

선호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좌측 측두극(left temporal 

pole)의 활성화가 두드러졌다. 좌측 측두극은 의미론적 기억

(semantic memory)의 회상과 관련되는 영역이며, 또한 타

인의 의도나 믿음의 추론 등 마음 이론(theory of mind) 기제

와 관련된 영역이다. 

한편 이은애 등39)은 1) 장엄한 자연 배경 사진에 대한 미적 

평가 및 2) 이러한 배경에 이 배경과 맞지 않는 오브젝트를 

합성한 사진(예 ; 거대한 빙하 위의 큰 토마토) 등에 대한 미

적 평가를 수행할 때의 뇌 활성화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1)의 

경우가 일반적인 숭고미와 연관된다면 2)의 경우는 부정적 

숭고미와 연관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두 경우 모두에서 

전두엽의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특히 맥락적으로 맞지 않는 

오브젝트가 합성된 사진의 미적 평가에서는 모순적 상황에

서의 미적 판단과 연관되는 좌측 하전두회(inferior frontal 

gyrus) 등의 활성화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숭고미에 대한 신경미학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라 할 수 있으나 일반적 미적 감정과는 또 다른 미

적 영역인 숭고미의 경우 의미 추론, 마음이론, 정신화(men-
talizing) 기제 등과 관련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

측된다. 

정신의학 영역에서의 신경미학 연구

정신의학 영역에서의 신경미학 연구는 어느 정도로 진행

되고 있는가? I-SKE framework에 입각해볼 때 전술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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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그림 1B의 방식, 즉 특정 정신계 혹은 신경계 질환

에서 나타나는 미술 작품의 특성, 혹은 환자들의 독특한 미

적 행동 추구 등에 대한 연구 보고 등이 우세한 편이다. 특히 

몇몇 정신질환 혹은 신경계 질환에서는 병의 경과 전후에 

몇 가지 예술 행위를 갑작스럽게 추구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러한 미적 행동의 출현에 대해 신경학자인 Kapur40)은 ‘pa-
radoxical functional facilitation’)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신경학적 손상을 입은 환자에서 어떤 선택적 기능이 갑작스

럽게 항진되거나 수행력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뇌의 국

소적 경색 이후 반대편 사지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

연한데 사실 그 사지의 심부 건반사(deep tendon reflex)는 

증가된다. 이처럼 마비된 사지의 건반사가 증가된다는 것도 

사실 paradoxical한 것이다. Kapur의 통찰은 이러한 para-
doxical effect가 국소 운동계 영역을 넘어 인지-행동적 영역

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현상이 그 병변으

로 인해 뇌의 특정 시스템에 대한 억제 기능이 제거된 결과

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병변으로 인해 이전보다 저하

된 뇌기능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기제로 보아야 할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이론은 환자의 독특한 미적 행위의 

출현에 대하여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자폐증

영국의 유명한 자폐증 미술 작가인 Stephan Wiltshire는 뉴

욕, 도쿄 등의 대도시 상공을 헬기를 이용해 한 번 둘러본 뒤 

마치 디지털 사진 현상을 하듯이 화폭에 도심을 정확히 재현

해 내어 ‘인간 사진기’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다. 자폐증에서 

자주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 사용 패턴, 과도한 특정 인지능

력 증가 등은 널리 알려진 바이며, 서번트 증후군(servant syn-
drome)이란 용어의 등장으로 정신의학 이외의 영역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중앙 응집 문제(central coher-
ence problem)’41,42)에 의거한 설명이다. 중앙 응집 문제는 마

음 이론 문제와 더불어 자폐증 환자들의 사회적 기능 문제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 이론이다. 각종 감각계를 통한 정보들

은 대뇌 신피질계의 응집, 통합 기능을 거쳐야 되는데 자폐증

에서는 이 기능이 취약하여 결국 전체적 맥락 획득에는 실패

하게 된다. 대신 국소 정보 처리 기능에만 편향되는 결과를 

낳는다. 

Boso 등43)은 중앙 응집 문제와 관련한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 문제가 자폐증의 천재적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중앙 응집 문제의 신경생

물학적 기전은 다음과 같다. 

1) 자폐증과 관련되는 몇몇 동물 모델에서 밝혀진 유전자 

혹은 염색체 이상 소견44-46)은 글루타메이트계 시냅스의 이

상을 초래하여 결국 뇌의 국소 과다반사성(local hyperrefl-
exibility)을 발생시킨다. 

2) 대뇌 피질의 minicolumn계가 일반인보다 과다 증식되

어 있기 때문에, 시상-피질 연결을 통한 정보 유입의 신호-

잡음 비율(signal-to-noise ratio)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과

다한 column에 비해 중간뉴런(interneuron)의 양은 정상 수

준인데, 이 때문에 중간뉴런의 중요 기능인 측면 억제(lateral 

inhibition)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중앙 응집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47) 

3) 기존의 자폐 연구에서도 자주 보고되었던 소뇌의 구조

적 혹은 기능적 이상은 대뇌-소뇌 연결(cerebro-cerebellar con-
nection)에서의 소뇌의 억제 기능의 저하를 일으키며, 이러

한 억제 저하는 특히 전전두 영역, 좌측 전측두 영역, 하두정

소엽 등의 이상 증식 혹은 기능 과다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좌측 전측두 영역은 자폐적 서번트와 상당히 관련이 깊은

데,48) 이 부위의 고유 기능인 의미론적 정보 처리, 개념적 지

식 처리 등이 서번트에서는 과다 항진되기 때문이다(그림 6). 

결국 microcircuit(1), 2)) 및 macrocircuit(3))의 복합적 문

제가 중앙 응집 문제를 발생시켜 전체 통합능력이 결여되는 

대신 영역-특성 지식(domain-specific knowledge)이 확대

된다.48) 이 현상 역시 앞서 말한 paradoxical functional faci-
litation 의 한 가지 예에 해당될 수 있다. 

아직 이러한 가설을 환자-대조군 연구 등으로 입증한 보고

는 나오지 않았으나, Wallace 등49)의 증례 보고에서는 이 가

설과 관련이 있는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에 천재

적인 재능을 보이는 한 자폐증 환자의 뇌를 magnetic reso-

Fig. 6. Altered functional connectivity between the prefrontal lobe 
(PFL), inferior parietal lobe (IPL), left anterior temporal lobe (LATL) 
and cerebellum (Cer) is considered to be at the basis of the autistic 
pat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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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e imaging(이하 MRI)로 조사한 결과 내측 전전두 영역

(medial prefrontal area), 전운동영역, 중간 측두 영역 등이 

일반인의 평균 두께에 비해 유의하게 얇았으며, 반면 우측 

상두정소엽은 유의하게 두껍게 나타났다. 자폐증에서 결여

되어 있는 사회적 인지 관련 뇌 영역의 용적이 저하되어 있

으며, 동시에 시공간 처리와 계산 능력 관련 뇌 영역의 용적이 

상승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두-측두엽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FTLD)

Frontotemporal dementia(이하 FTLD)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혈관성 치매와는 병태생리와 증상이 구분되는 질환

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성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보다 조

금 더 일찍 나타난다.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 기억장

애가 먼저 나타나지만, FTLD는 언어 기능과 실행기능의 문

제 및 성격의 변화 등이 초기에 두드러지는 반면 기억력 손

상은 비교적 미약하다. 정신의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질환

은 임상적으로 그다지 자주 관찰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신경

미학의 영역에서 이 질환은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의 임상 경과에서 환자들이 갑자기 창의성

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림 및 기타 예술작품의 창작에 몰

두하는 모습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50,51) 앞서 

언급하였던 paradoxical functional facilitation 현상의 대표

적 질환이다.

이 질환에 대해 Miller 등50)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보고한 FTLD 환자 사례에 의하면 이 중년 남

성은 원래 예술에는 문외한이었는데 50대 초반부터 공원에

서 그림 작업을 갑자기 시작하였고 카오디오 등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50대 후반에는 강박적 행동이 두드러졌고 오랜 

시간동안 그림 작업에 몰입하였는데, 59세가 되면서 갑자기 

그림에 몰입하는 정도가 줄어들었고 부적절한 미소와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다. 이때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고 Mini-Men-
tal Status Exam에서 16점으로 나타나 인지 기능의 심각한 저

하가 확인되었다. SPECT 검사에서 양측 측두엽의 관류 저

하, 좌측 전두엽의 경한 관류 증가 상태가 발견되었으며, 최

종적으로 FTLD로 진단받게 되었다. 

또한 Miller 등52)은 임상 양상에 따라 차이가 나는 두 FTLD 

환자 집단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 집단은 ‘예술가형(artistic 

type)’으로 음악, 미술 분야 등에서 예술적 능력을 보이는 사

람들이었고 다른 집단은 이러한 능력이 없는 ‘비예술가형

(non-artistic type)’이었다. 신경심리검사상 예술가형 집단

에서는 비예술가형 집단에 비해 시각적 인지과제 기능이 유

의하게 높았지만 반면 언어성 과제에서는 유의한 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다. 가장 중요한 소견은 SPECT 촬영 결과에서 

나타났다. 1) 예술가형 집단에서는 전두엽 및 우측 측두엽(특

히 후측두엽)은 관류 저하 문제가 거의 없었으며 좌측 전측

두엽에서만 관류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2) 비예술가

형 집단에서는 전두엽, 측두엽을 포함한 뇌의 전 영역에서 광

범위한 관류 저하가 나타난 것이다. 

즉, 어떤 특정 범주의 FTLD에서는 전두엽 및 우측 측두

엽의 기능이 보존되거나 때로는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

는 특성이 나타나며 동시에 창의적 예술활동이 촉진된다. 그

러나 시간이 경과하여 이 전두엽 및 우측 측두엽의 실질 손상

이 일어나면, 획득한 창의적 능력을 다시 소실하게 된다. 

Frontotemporal dementia처럼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FTLD가 아닌 치매 혹은 뇌손상 등에서도 때로는 

예술적 능력이 생성되거나, 혹은 기존의 예술적 특성에 변화

가 생기기도 한다. Jackson Pollock만큼 유명한 추상화가이

자 액션 페인팅의 거장이었던 Willem de Kooning은 70대에 

들어서면서 치매의 경과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치매를 앓기 

시작한 이후의 그림들은 원래의 화풍과는 달리 밝은 배경, 

원색 사용의 증가, 파동 모양의 추상형태 묘사, 리드미컬한 붓

의 터치 등으로 변모하였으며 상당량의 작품을 창조하였다. 

평단에서는 이 시기의 작품을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53)

 

원발성 진행성 실어증(primary progressive aphasia, PPA)

Primary progressive aphasia(이하 PPA)는 신경성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 언어표현장애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 특징적이며 상당한 기간 동안 판단력, 기억력, 사고력 등

의 뇌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일반적인 치매 및 퇴행성 

질환군과는 약간 구별이 된다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치매

의 전증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질환의 경과를 추

적하였을 때 PPA로 확진되기 전에 뛰어난 예술적 재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54) 

Seeley 등55)은 PPA로 진단받은 환자 1명을(이하 AA) 보고

하였다. AA는 학교 교사였고, PPA로 진단받기 몇 년 전 청

신경교종(acoustic neuroma)이 발견되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던 상태였다. 따라서 청신경교종의 경과를 보기 위한 MRI 

촬영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 시행되었다. PPA 진단을 받

기 몇 년 전부터, AA는 평상시의 그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작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창조성의 정점에서 AA

는 Maurice Ravel의 음악에 매료되었고 자신의 그림 속에 

Ravel의 명곡 <Bolero>의 음악적 흐름을 표현하는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 작품의 제목은 <Unraveled Bolero>

였다(그림 7). PPA로 확진된 후에도 몇 년 동안 AA는 예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비록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으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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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진이 혼성된 예술 작품을 발표하는 등 기존의 미술 장르

에 다른 예술 장르를 융합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연구진이 전술한 AA의 MRI 촬영 결과 및 SPECT 촬영을 

추가하여 AA의 뇌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좌반구에

서 브로카 영역(Broca’s area)를 포함한 하전두엽 등의 용적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반면 우반구의 두정엽내고랑/상두정

소엽(intraparietal sulcus/superior parietal lobule), 두정덮개

(parietal operculum), 상측두엽 등의 용적은 일반인보다 유

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좌반구의 브로카 영역의 감소와 

AA의 언어 표현 능력의 감소는 PPA 진단상 당연한 결과이

다. 반면 우반구의 용적 증가 영역들은 ‘이종 양식 영역’(he-
teromodal area)에 해당되며 또한 시각, 청각, 기타 감각 등 

다양한 감각 양식의 통합적 처리를 담당하는 부위이다. AA

는 PPA로 언어 표현 능력을 잃어가게 되었지만, 대신 예술

적 감각을 얻게 되었고 특히 미술에 음악을, 그림에 사진을 

통합하는 융합적 창조성을 얻게 된 것이다.

Maurice Ravel 역시 음악가로서 정점에 달하던 시기에 교

통사고를 당했고, 이후 갑작스런 실어증에 빠지게 되어 결국 

음악 작업이 중단되었다. 실어증의 출현에 대해 대다수는 그

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학자들은 실제로 그가 PPA나 FTLD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

하기도 한다. 특히 말년의 대표작인 <Bolero>나 <왼손을 위한 

협주곡(concert for the left hand)> 등은 심각한 실어증 단계

에 들어가기 시작한 Ravel의 우반구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면서 창작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탄생한 결과라고 주장

하는 학자도 있다.56)

조현병

조현병은 1970~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정신병리

의 감소에 임상적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최근 비전형 항

정신병약물의 등장으로 이전보다는 환자들의 증상 호전이 

더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삶의 질 향상, 인지·사회적 재활이 

가능해지면서 치료 목표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조현병 환자의 창조성, 창의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

다. 예를 들어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로 유명한 Lo-
uis Wain의 조현병 발병 전후의 그림 변화 (과감한 색상 채

택, 기하학적인 패턴 구성, 추상적이지만 매우 강렬한 형상의 

묘사)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조현병 환자의 그림 특성에 대해서는 미술치료 영역 등에

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57,58) 신경미학적 연구는 예외

적으로 원저뿐만 아니라 증례 보고도 거의 없다. 다른 질환에 

비해 임상 양상, 예후, 경과 등이 상당히 다양한 것도 연구를 

디자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Chen 등59)의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의 미적 경험에 대해 간

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들은 Vincent Van Gogh의 <별

이 빛나는 밤(Starry Night)> 등 유명 그림의 원본 사진 및 이 

그림들을 약간 변형한 사진에 대하여 일반인과 조현병 환자

에게 아름다움을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일반인은 원 사

진보다 변형 사진의 아름다움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였는데 

조현병 환자에서는 이 평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저자들

은 유명 작품에 대한 역동적인 미적 체험이 조현병에서는 현

저히 떨어지며 이것이 시각뇌 시스템의 초기 기능 저하와 관

련있다고 하였다. 

Fig. 7. ‘Unravelling Bolero’.53) The 
patient painted this picture in 1994, 6 
years before primary progressive 
aphasia symptoms b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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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방향 ; 정신의학적 연구로의 확대

신경미학의 여러 영역에서 나온 주요 연구 결과들과 정신

의학 영역에서의 신경미학 관련 연구들을 비교해보면, 정신

의학 영역의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경미학 분야가 비록 현재는 인문학과 생물학의 모범

적 통섭 사례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나, 과연 이런 평가가 앞

으로도 지속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에서 왜 신경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 정신의학에 대한 신경미학적 접근은 정신질환의 궁

극 원인(ultimate cause)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

다. 5~10만 년 전의 호모 사피엔스 시기는 수많은 미술품, 악

기, 종교적 상징물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이다. 첫 문자의 출

현이 기껏해야 기원전 수천 년 전이므로, 그 이전의 몇만 년 

동안 인류의 조상들은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인식 표현을 위

해 분절적 언어나 문자 대신, 응축적 느낌을 주는 미술, 음악

을 표현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Crow 등60)은 조현병을 

호모 사피엔스가 언어 기능을 얻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발

생하게 된, 일종의 부산물(by-product)로 보았다. 

한편 Mithen61)은 인지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네안데르

탈인을 포함한 초기 인류는 현생 인류와 달리 비분절적, 전

일적, 음악적인 발성으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나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에서 탄생한 분절적 언어가 정보 전달을 전담

하면서 초기 인류가 사용했던 발성의 나머지 특성들은 현생 

인류의 ‘음악’으로 분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특히 네안데르탈인은 타고난 ‘절대음감’을 계속 유지했던 반

면, 호모 사피엔스에서는 분절적 언어 발달을 가로막는 절대

음감이 사라지고 대신 상대음감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였

다. 음악학자들은 이제 상당수 자폐증 환자들의 절대음감 능

력62)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정신의학의 영역에서 흔한 여러 정

신질환들의 출현을 인지고고학적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

으며, 또한 예술의 출현과 정신질환의 출현 간에 긴밀한 관

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경미

학 연구가 계속 진전된다면 각종 임상 질환의 궁극 원인에 대

한 단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신경미학적 접근은 정신질환의 근접 원인(proximate 

cause)이나 질병의 경과에 대해서도 유용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신경미학의 선구자인 Semir Zeki에 따르면 예술 행

위라는 것은 세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

난 것이다. 따라서 신경미학적 연구는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자 하는 뇌의 중요한 원인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

이다. 

최근 정신의학 영역에서는 각 질환에서의 ‘초기 시각 처리 

시스템’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63-65) 이

는 앞서 언급한 상향처리(bottom-up processing) 과정에 대

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전술하였던 보상, 체화, 미

적 관점 등의 주제도 여러 정신질환의 미적 경험 연구에서 

향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은애 등39)의 지각적 

생경성을 이용한 현대적 숭고미에 관한 연구 및 미적 감정

에 대한 Kim 등34)의 연구들은 결국 애매한, 또한 모순 관계

에 있는 생경한 자극 상태에 대한 미적 판단에 대한 뇌 반응

을 다룬 연구였다. 이러한 자극들과 조현병 혹은 기타 정신

병 환자들의 정신병리 간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연구를 시도

해본다면, 환자들의 병리 상태에 관한 좀더 정확한 기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경미학적 접근은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

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신질환의 비약물적 치

료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미술요법 등은 대부분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치료 성과에 대한 

논문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66,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술요법이 어떤 신경미학적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신

경과학적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Lusebrink와 Alto68)는 미술요법의 뇌과학적 중요

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Lee 등69)은 현대미술에 대한 교

육을 30분간 받은 교육군과 그렇지 않은 비교육군에게 지각

적 생경성을 유발하는 작품을 감상하게 할 때 두 군의 뇌 반

응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짧은 현대미술 교육만으로

도 감상자의 뇌가 역동적으로 반응하게 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자폐증 환자들의 중앙 응집 문제에서 아이디어

를 얻은 미술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폐증 환자들은 일

반인에 비해 추상 미술의 부분적 지각 특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 연구진은 Pablo Picasso 등 입체파 기법

으로 그려진 인물화 등을 통해 자폐아동에게 기본적인 정서

를 교육시켜 유의한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70) 이러한 

획기적인 방법이 고안될 수 있었던 것도 질환에 대한 신경

미학적 연구 성과에서 얻은 아이디어인 셈이다. 아직 초보 단

계이긴 하나 예술요법에 대한 신경미학적 접근은 정신질환

에 대한 전인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가능케 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요약

미적 경험의 신경생물학적 접근을 추구하는 ‘신경미학’은 

뇌의 시각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발달된 뇌영상 

기법의 등장으로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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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글에서는 신경미학 관련 연구 결과 중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를 일부 소개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미적 경험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뇌 영상 연구의 특성상 어떤 작품의 총체적 아름다움을 충

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얻

을 수 있는 미적 평가는 작품의 어떤 요소들에 대한 미적 선

호, 판단, 감정 등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숭고미, 경

이로움 등의 복합적인 체험에 점차 접근해가고 있으며, 제시

되는 실험 자극들도 매우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신경미학적 접근은 아직 충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도 특정 환자에 

대한 증례 보고들이 주종을 이루지만 자폐증이나 FTLD 등

의 예에서 보듯이 paradoxical functional facilitation 현상과 

같은 특정한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신질환의 

궁극적 원인, 근접적 원인,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 측정 등에 

있어 신경미학적 접근이 유용한 결과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 단어 : 아름다움·뇌·신경미학·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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